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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k, 한국서 342년 노하우 공유

독일 Merck가 국내에서 300년 이상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했다.

Merck의 코퍼레이트 히스토리 디렉터인 사빈느 베른슈나이더 라이프 박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

기록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342년 머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10월15일 열린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는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라이프 박사는 “조직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기록들은 업무 수행과정이나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며 “기록을 이용할 때 기업은 진실성을 담보 할 수 있으며 기업문화를 정

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Merck의 6대가치인 용기, 성취, 책임감, 존중, 온전함, 투명성은 지금까지 성공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0/15>


